
최종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중간 도급업체의 보조참가 이익을 인정한 사례

1. 사안 및 쟁점

원고들은 F사(원청)의 사내협력업체인 G사(최종 수급업체)에 고용되어 F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자신들이 F사와 근

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F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F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한 반면, 나머지 원

고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가 배척된 원고들과 F사가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

가인 H사(중간 도급업체)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F사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G사에 하도급한 업체였는데, H사는 상고심에서 F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H사의 보조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중간 도급업체 H사에게 보조참가에 필요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보조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

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종전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G사 소속 원고들이 자신들과 F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F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F사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를 G사에 도급한 H사는 위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H사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본 판결은 원청과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무를 다시 근로자 소속 업체에 도급한 중간 도급업체가, 그 근로자와 원청 사이의 근로



자파견관계 존부를 다투는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중층 도급 구조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속 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도급관계에 관여한 중

간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및 보조참가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

할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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